
“사순 시기는 왜 40일 일까요?”
 ‘사순 시기’는 원래 성삼일을 합당히 준비하기 위해 지냈던 사순 제1주일부터 성목요일까지 
40일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로마 전례력에서는 사순 시기가 ‘재의 수요일’부터 성삼
일 직전인 ‘주님만찬 미사’ 전까지 44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7세기에 이르러, 사순 시기의 시작일이 사순 제1주일이 아닌 재의 수요일로 앞당겨졌는데, 
이는 단식과 재의 예식을 통해 사순 시기를 더욱 경건하게 시작하려는 신자들의 열망 때문이
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부활성야 미사를 앞당겨서 성토요일 오후 두 시에 거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부활성야 미사가 성토요일에 속하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부활대축일 미사는 따로 
낮에 거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삼일을 목, 금, 토요일의 삼일로 오해하였습니다. 동시에 성
삼일이 사순 시기에 속하고, 부활대축일은 성삼일과 분리된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순 시기는 성삼일이 아닌 부활대축일만을 준비하는 46일의 기간이 되었던 것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 개혁을 통해 성삼일과 사순 시기의 신원을 올바로 복원하였습니
다. 부활성야 미사의 거행 시작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밤으로 옮겼고, 미사를 자정 전에 거행
한다 하더라도 부활 주일에 속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성삼일은 주님께서 수난하시고 
부활하신 금, 토, 주일의 삼일로 복원되었고, 성목요일 저녁에 거행하는 주님만찬 미사는 성삼
일의 전야 미사로 제시되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순 시기가 성삼일 직전에 끝난다
고 명시함으로써 사순 시기의 신원을 ‘성삼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복원하였습니다. 당시, 사
순 시기를 원래대로 사순 제1주일로 시작하여 40일의 기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
었으나, 재의 수요일에 단식과 재의 예식으로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44일의 기간이 된다 
하더라도, 재의 수요일로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관습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1)

 사순 시기는 글자 그대로 40일이 아니라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회개와 정화의 시기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삼일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사순 시기 동
안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금육과 단식을 실천하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은혜로운 사순 시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띠앗 원고의 지면이 부족하여 그림으로 제시하다 보니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또
한 현행 로마 전례력에 의한 사순 시기 기간을 올바로 설명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띠
앗은 청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해 갑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띠앗 올림.

1)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28항 참조.


